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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조그맣게 신발가게를 하고 있는 권씨 일찌감치 장사길에 들어선.

그는 신발만큼은 사람들이 못살아도 신고는 다녀야 하는 아이템이라는 확고

한 생각을 갖고 대 중반부터 지금껏 꾸준히 해오고 있다 물론 이 장사(?) 20 .

를 하면서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결혼해서도 부인과 함께 장사를 하며 어렵

지 않은 살림을 꾸려오고 있다.

장사도 이것저것 손대다 보면 자기만의 아이템 노하우가 생길 것 같지 않“

아 처음부터 한길만을 파기로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뭐만 보면 누군지 안.

다듯이 지금까지 여년 신발장사를 하고 나니까 손님 얼굴만 봐도 어떤 신10

발을 살건지 알겠습니다 권씨가 장사를 끝내고 바로 옆에 있는 집으로 퇴근.”

하는 시간은 시 집이 바로 옆에 있어 출퇴근이라고 할 것도 없고 모든 끼10 .

니도 집에 가서 해결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 있어도 피곤하

지 않다.

그가 이번에 당첨된 자치복권 억원은 그야말로 권씨에게는 아직까지도 얼1

떨떨한 사건이다 평소에 꿈을 잘 꾸지도 않고 꿈도 별로 믿지 않는 그가 도.

저히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도 생생한 꿈을 꾼 것.

제가 어느 한 넓은 광장 한 가운데 혼자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

더니 불기둥이 마구 제 머리로 쏟아지는 거예요 불덩이 비 같았어요 그리고. .

는 무지개 모양으로 불기둥이 하늘에서 꾸며지더니 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꿈 얘기를 들은 권씨 부인은 손바닥을 딱 쳤다 즉시 복권을 사오라고! .

보챘고 거짓말처럼 그 복권에서 등에 당첨된 것이다, 1 .

신발장사 아저씨 억원 당첨, 1 !

불이 비가 되어 내리는 꿈을 꾸고 자치복권에 당첨된 권

모씨 전남 화순읍 이런 꿈은 난생 처음이란다 불꿈(36, ). .

도 횡재꿈 억원에 당첨, 1 !

자치복권 당첨이야기자치복권 당첨이야기자치복권 당첨이야기자치복권 당첨이야기(1(1(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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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한 용 운

비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가장 좋은 기회를 줍니다.

비는 해를 가리고 하늘을 가리고 세상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비는 번개와 무지개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는 번개가 되어 무지개를 타고 당신에게 가서 사랑의 팔에 감기고자 합니다.

비오는 날 가만히 가서 당신의 침묵을 가져온대도 당신의 주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비오는 날에 오신다면 나는 연 잎으로 웃옷을 지어( )蓮

보내겠습니다.

당신이 비오는날에 연잎 옷을 입고 오시면 이 세상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비 가운데로 가만히 오셔서 나의 눈물을 가져가신대도 영원한 비밀이

될 것입니다.

비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가장 좋은 기회를 줍니다.

에필로그


